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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노후생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Age Preparation 
for Middle and Old Aged 

이국권*, 김재호**

Kuk-Gwen Lee*, Jae Ho Kim**

요 약 본 연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연구이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후 회

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총 35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39부를 제외하고

총 311부를 SPSS 21.0을 시용하여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특색과 노

인이 될 계층의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

른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 도출, 둘째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노후생활인지, 신체적 노후생활인지, 사회적 노후생활인지

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다.

주요어 : 중장년, 노후생활인식, 노후준비

Abstract In this research, it is the research which carried out the fact-finding for the preparation of old age 
targeting middle and middle age. After requesting a questionnaire survey for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it 
was carried out by the method of collection. A total of 350 copies were distributed, and there were a lot of 
questions that were poor in response or lacking. Except for the 39 copies, a total of 311 copies of SPSS 22.0 
were tried and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oneway ANOVA were performed. Targeting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e grasped the difference i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life of old-aged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ifference of life in old age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iddle and middle age, second middle and middle age, socio-demographic, 
economic, life in old age, living in physical age, or social old age It is the provision of basic materials for the 
preparation of old age by grasping the differenc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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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산업화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하였

으며, 경제의 발전은 국민소득 증가와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왔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며 평균수명이 늘

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망률이 감소하면

서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와

서는 저성장, 경기침체,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도 함께

더해져 인구고령화를 부추기고 있다.[1] 급속한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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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생활에 관한 준비가 더

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은퇴준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

없다.[2]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의 중요

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부모를 부양

해야한다는 부양의식이 낮아지고, 노후에 자식에게 의

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

되다. [3] 또한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직

접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는데[4] 이는

정서적 행복의 필요성과 건강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

라 건강관리 행동은 정서적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점이다.[5]

중·장년은 미래 노인층으로 노후에 나타날 다양한

변화, 특히 노후를 준비해야하며,[6] 현재 50, 60대는

1980, 90년대 고도 성장기를 이끌며 한국을 선진국 문

턱에 진입시켰지만 정작본인의 노후 대책은 미비한 것

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의 실정을 볼 때 중장년층은

대부분의 수입이 가족생계나 자녀양육, 부모부양 등에

지출이 되어왔고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회

복기가 짧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가 개인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미약한 실정이다.[7] 이렇게 고령

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특히 노인의 경제적 빈곤, 질병

과 건강,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은퇴 후 역할 상실에서

오는 소외감, 여가생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이다.[8]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은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 노년기 소득보장 정책 등 노후보장제도의 시행에

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경제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미

래예측과 노년기 준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예측하기

매우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9]

노년기 이전부터 노후에 겪게 될 수 있는 신체적·심

리적·사회적 변화의 특성 및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변화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고 했다.[10] 이렇듯 노후에 관한 노년기의 성공적인 노

후를 위한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관련해 중·장년기를 대

상으로 한 연구가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밖에 노후준비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발표

되었고 증명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인

특색과 노인이 될 계층의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

악하여 사전에 이들을 위한 문제 해결방안의 기초를 마

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특색과 노인

이 될 계층의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대처

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

지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둘째,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노후생활인지, 신체적 노후생활인지, 사회적 노

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실

태조사를 한 연구로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총 35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

지를 제외한 39부를 제외하고 총 311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2. 측정도구

노후생활인식 측정도구는 유인순(2012)의 연구도구

와.[11] 김남순(2009)[12]이 사용한 설문을 수정보완 하

여 경제적 노후준비 4문항, 신체적 노후준비 4문항, 사

회적 노후준비 3문항으로 최종 11문항으로 사용하였으

며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었다. 노

후생활에 대한 생각은 경제적 노후생활, 신체적 노후생

활, 사회적 노후생활 3개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분석에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687, 748, 8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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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후생활 인지 척도

Table 1. old age cognitive scale

요

인
내 용

신뢰

도

경
제
적
노
후
생
활

1 .퇴직 후의 일거리가 필요할 것 같다.

2. 노후에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

다.

3. 노후를 위해 직장일 이외, 다른 부업이 필

요할 것 같다.

4.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동산 투
자가 도움이 될 것 같다.

.813

신
체
적
노
후
생
활

5. 건전한 성생활도 건강을 지켜줄 것이다 .

6. 건전한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이 필요할

것이다.

7. 건강한 신체를 가꾸기 위해 체력단련이
필요할 것이다.
8. 건강을 위해 과음, 과식 등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사
회
적
노
후
생
활

9. 노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친밀히 유지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0. 노후에는 친구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매
우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 노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

표 2.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2. Middle-age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N
백분율

(%)
평균(SD)

성별
남자 176 56.6

-
여자 135 43.4

연령

49세 이하 83 26.7

52.10

(4.37)

50~54세 135 43.4

55~59세 71 22.8

60세 이상 22 7.1

학력

초·중졸 15 4.8

-고졸 101 32.5

전문대학 이상 195 62.7

종교

기독교 107 34.4

-불교 42 13.5

무교 162 52.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57 18.3
370.91

(212.56)
200~499만원 154 49.5

500만원 이상 100 32.2

부채

금액

없음 211 71.1
1992.26

(5116.83)
5,000만원 이하 40 12.9

5,000만원 이상 50 16.1

자녀수

1명 28 9.0

-2명 198 63.7

3명 이상 85 27.3

3. 자료 분석

SPSS 22.0을 시용하여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중·장년 중 남자는 전체의 56.6%

여자는 43.4%, 50~54세 43.4%, 49세 이하 26.7%, 55~59

세 22.8%, 60세 이상 7.1%순이었으며, 평균나이는 52.10

세이었다. 학력은 전문대학 이상 62.7%, 고졸 32.5%,

초·중졸 4.8%였다. 월평균소득의 200~499만원 49.5%,

500만원 이상 16.1%, 200만원 이하 18.3%였으며, 월소

득 평균은 370.91만원, 부채금액은 없음 71.1%, 5,000만

원 이하 12.9%, 5000만 원 이상 16.1%로 평균부채금액

은 1992.26만원이었다. 자녀수는 2명 63.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3명 이상 27.3%, 1명 9%로 나타났다.

2. 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장년 노후생활인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

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3.85점

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노후생활 인지 평균

Table 3. Old age average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후생활인지 311 2.73 4.91 3.85 .43

중·장년 노후생활인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노

후생활 4.16, 사회적 노후생활 3.96, 경제적 노후생활

3.50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중·장년 노후생활인지 하위요인

Table 4. Sub-factors of old-age living in old age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경제적
노후생활인지

311 1.50 5.00 3.50 .60

신체적
노후생활인지

311 2.67 5.00 4.16 .55

사회적
노후생활인지 311 2.00 5.00 3.9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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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

지, 경제적 노후생활인지, 신체적 노후생활인지,

사회적 노후생활인지의 차이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 차이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 차

이를 살펴보면 <표 5>과 같이 학력,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에 따

른 노후생활인지는 5점 만점에 전문대학 이상 3.84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3.80, 초·중졸 3.66점 순으로 나

타났다.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전문대학 이상이

초·중졸보다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금액은 5,000만 원 이상 3.89점, 없음 3.87점, 5,000

만 원 이하 3.67점으로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5,000만 원 이상·없음이 5,000만 원 이하의 부채금액을

가진 중·장년보다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적으로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

후생활인지는 학력,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전문대학 이상, 5,000만 원 이상·없음이 노후생

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 차이

Table 5. Elderly life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N
평

균

표준

편차
t/f값

dun

can

성
별

남자 176 3.89 .42
1.675 -

여자 135 3.80 .43

연
령

49세이하 83 3.85 .43

.168 n·s
50~54세 135 3.86 .47

55~59세 71 3.82 .36

60세 이상 22 3.84 .37

학
력

초·중졸 15 3.66 .44

3.018*
a

고졸 101 3.80 .40 ab

전문대학이상 195 3.89 .43 b

종
교

기독교 107 3.88 .40

.429불교 42 3.81 .46 n·s

무교 162 3.84 .44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이하 57 3.83 .43

2.751200~499만원 154 3.80 .42 n·s

500만원이상 100 3.93 .43

부
채
금
액

없음 211 3.87 .43

4.039
*

b

5,000만원이하 40 3.67 .42 a

5,000만원이상 50 3.89 .38 b

자
녀
수

1명 28 3.73 .39

2.3792명 198 3.89 .44 n·s

3명 이상 85 3.80 .41

*p<.05

1) 사회인구학적특성에따른경제적노후생활인지차이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생활

인지 차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생활

인지에 대한 차이

Table 6. Differences in Economic Elderly Life Perceived by

Middle-aged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N
평

균

표준

편차
t/f값

dun

can

성
별

남자 176 3.54 .60
1.158 -

여자 135 3.46 .59

연
령

49세이하 83 3.50 .58

.172 n·s
50~54세 135 3.50 .65

55~59세 71 3.48 .58

60세 이상 22 3.59 .45

학
력

초·중졸 15 3.45 .66

.328 n·s고졸 101 3.54 .52

전문대학이상 195 3.49 .64

종
교

기독교 107 3.55 .55

.787 n·s불교 42 3.42 .67

무교 162 3.49 .61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이하 57 3.59 .52

.723 n·s200~499만원 154 3.48 .58

500만원이상 100 3.49 .66

부
채
금
액

없음 211 3.54 .58

2.015 n·s5,000만원이하 40 3.35 .55

5,000만원이상 50 3.44 .69

자
녀
수

1명 28 3.41 .54

.841 n·s2명 198 3.53 .59

3명 이상 85 3.45 .64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노후생활인지 차이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생활

인지 차이를 살펴보면 <표 7>와 같이 학력, 월평균 소

득,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학력에 따른 신체적 노후생활인지는 5점

만점에 전문대학 이상 4.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3.90, 초·중졸 3.65점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전문대학 이상·고졸이 초·중졸보다 노후

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500만 원 이상 4.11점, 200만 원 이하 3.90점, 200~499만

원 3.89점으로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500만 원

이상이 200만 원 이하·200~499만원의 월평균 소득을 가

진 중·장년보다 신체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았다. 부채금

액은 5,000만 원 이상 4.05점, 없음 3.98점, 5,000만 원

이하 3.74점으로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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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장년 사회인구학적특성에따른사회적노후생활인

지에 대한 차이

Table 8. Difference in social aging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N
평
균

표준

편차
t/f값

dun

can

성
별

남자 176 4.19 .55
.865 -

여자 135 4.13 .55

연
령

49세이하 83 4.20 .54

.574 n·s
50~54세 135 4.16 .58

55~59세 71 4.17 .50

60세 이상 22 4.03 .56

학
력

초·중졸 15 3.95 .53

7.637***
a

고졸 101 4.20 .55 ab

전문대학이상 195 4.26 .53 b

종
교

기독교 107 4.20 .55

.394 n·s불교 42 4.12 .49

무교 162 4.15 .57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이하 57 4.04 .58

3.942
*

a

200~499만원 154 4.13 .57 ab

500만원이상 100 4.28 .48 b

부
채
금
액

없음 211 4.17 .56

2.604 n·s5,000만원이하 40 4.00 .57

5,000만원이상 50 4.27 .46

자
녀
수

1명 28 3.96 .56

4.840*
a

2명 198 4.23 .55 b

3명 이상 85 4.07 .53 ab

원 이상·없음이 5,000만 원 이하의 부채금액을 가진 중·

장년보다 신체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적으로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

체적 노후생활인지는 학력, 월평균 급여,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전문대학 이상, 500만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없음이 신체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생활

인지에 대한 차이

Table 7. Difference of physical aging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N
평

균

표준

편차
t/f값

dun
can

성
별

남자 176 4.01 .51
1.827 -

여자 135 3.90 .49

연
령

49세이하 83 3.95 .54

.663 n·s
50~54세 135 4.00 .53

55~59세 71 3.90 .44

60세 이상 22 3.95 .40

학
력

초·중졸 15 3.65 .40

4.963
*

a

고졸 101 3.90 .50 b

전문대학이상 195 4.02 .50 b

종
교

기독교 107 3.96 .47

.003불교 42 3.96 .55 n·s

무교 162 3.96 .52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이하 57 3.90 .53

6.410**

a

200~499만원 154 3.89 .50 a

500만원이상 100 4.11 .47 b

부
채
금
액

없음 211 3.98 .51

4.801*

a

5,000만원이하 40 3.74 .53 b

5,000만원이상 50 4.05 .42 a

자
녀
수

1명 28 3.88 .57

.5592명 198 3.98 .50 n·s

3명 이상 85 3.94 .49

*
p<.05,

**
p<.01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노후생활

인지 차이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노후생활

인지 차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학력, 월평균 소

득, 자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학력에 따른 사회적 노후생활인지는 5점 만

점에 전문대학 이상 4.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4.20, 초·중졸 3.95점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전문대학 이상·고졸이 초·중졸보다 사회

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

득은 500만 원 이상 4.28점, 200~499만원 4.13점, 200만

원 이하 4.04점으로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500

만 원 이상이 200만 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을 가진 중·

장년보다 사회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았다. 자녀수는 2명

4.23점, 3명이상 4.07, 1명 3.96점으로 Duncan을 통한 사

후분석결과 2명이 1명의 자녀수를 가진 중·장년보다 사

회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

적 노후생활인지는 학력, 월평균 급여, 자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전문대학 이상, 500만원 이상,

2명의 자녀수를 가진 중·장년 사회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01

Ⅴ.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장년 노후생활인

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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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생활인지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신체적 노후

생활 4.16, 사회적 노후생활 3.96, 경제적 노후생활 3.50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인지는

학력,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전문대

학 이상, 5,000만 원 이상·없음이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노후생활인지는 학력, 월평균

급여, 부채금액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전문

대학 이상,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없음이 신체

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사회적 노후생활인지

는 학력, 월평균 급여, 자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전문대학 이상, 500만 원 이상, 2명의 자녀수를

가진 중·장년 사회적 노후생활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후생활인지에 대해서 건강, 가족, 친구와 관

계형성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장년을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

참여 기반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

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학력, 월평균 소득, 부채금액, 자녀수에 따라

노후생활인지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를 통해 인식향상지원 체계와 부채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사회참여를 이끌어 노후준비를 마련하도록 유

도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노후생활준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원인분석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제

안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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